
치  사

  평소 깊은 불심을 바탕으로 불법홍포에 진력하시는 조계사 직장직능

전법단의 “최우임 작가 초대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이번 선서화 전시가 전년도에 이어 아프리카 탄자니아 농업기

술고등학교 후원을 위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아름다운동행 이사장으로

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소식으로 접하고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전쟁과 기아,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에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은 가난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고 생업현장에 나서지만 버거운 생활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가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의 부모님들이 허

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학교에 보냈던 것처럼 교육의 기회가 박탈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이런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한불교조계종과 아

름다운동행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기숙사가 완비된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을 추진해 왔고, 그동안 많은 사찰과 불자들이 소중한 마음으로 

정성을 내어, 드디어 2016년 9월 5일 개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가 건립한 학교에서 아프리카의 청소년들이 근면하고 건실

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절로 환

희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학습분위기 조성과 학업정진에 필요한 컴퓨터, 트렉터, 실습도

구 등의 기자재가 부족한 실정이기에, 조계사 전법지원단이 기자재후

원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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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 아 름 다 운 동 행  이 사 장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자비나눔의 소중한 마음을 내어주신 조계사 직

장직능전법단, 최효임 작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사가 부처

님의 자비하신 광명이 함께해 원만회향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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